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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보편 지향 기도 제1독서 & 제2독서 

토요 특전 미사  양 만 석  손 신 애  박 지 희  

8시 미사 오 규 화  김 신 화  김 철 순  

11시 미사  최 혜 숙  최 윤 승  이 병 님  

12시 30분 미사  양 만 석  임 칠 성  임 칠 성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김 남 효  

화답송 

입당성가  18번 주님을 부르던 날 

예물준비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푼 것  

영성체성가  182번 신묘하온 이 영적  

파견성가 62번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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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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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 

연중 제21주일  

  오늘 복음의 배경은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곳으로, 이 근처에는 요르
단강의 수원지인 텔 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
에 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광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이미지와 달리, 울창한 숲을 볼 수 있습니
다. 카이사리아 필리피도 텐 단과 같이 요르단강으로 
흐르는 지하수가 흘러나오는 지역입니다. 이 곳은 텔 

단만큼 숲을 이룬 지역은 아니지만, 헤르몬산 남쪽 기
슭에 자리하여 동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는 신상을 세우고 종교 예식을 거행하기에 적합한 환

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카이사리아 필리피는 예수님 시대에 ‘판’이
라고 불리는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판신은 그리
스 신화에 나오는 목축과 다산의 신입니다. 이곳에는 
판 신전뿐만 아니라, 카이사르 신전과 제우스 신전과 

신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국토의 50% 이상이 광야
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물이 솟아 나오
는 카이사리아 필리피는 신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1급수를 제공한다고 합
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수를 제공하는 신들을 숭배하
고, 물이 산과 숲을 이루듯이 자기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기를 기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카이
사리아 필리보로 오십니다. 웅장한 신전들과 수많은 

사람들, 물과 산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에게서 보지 못한 새로
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웅장한 자연 속
에서 절대자의 숨결을 느끼듯이, 카이사리아 필리피

는 당시 사람들을 압도하는 분위기와 함께 그리스 신
들을 섬기도록 그들의 마음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하
느님을 믿어도 로마의 속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인

데, 차라리 그리스 신들을 모시고, 가정의 평화와 번
영을 위해 비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

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위기 속으로 제자들을 인도하

시고 난 후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

구라고들 하느냐?” 키이사리아 필리피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 신들을 모

시고 있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자들
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그곳에 있는 신들보다 더 
위대한 신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불리 돌아
갔으며,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며, 풍랑을 잠재우신 예

수님에 대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을 빼놓는 

웅장한 신전과 주변 환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
들의 생각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믿음이 

부족하여 물에 빠졌던 자신을 구해주신 예수님께 “스
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고백

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믿음을 고백

합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

도이십니다.” 완전히 유혹거리들로 둘러싸인 카이사

리아 필리피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원과 그분께 대

한 믿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지금 카이사리아 필리피에는 어떤 신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은 여전히 흘러나오지만, 신상을 숭배하

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
례자들이 방문할 뿐입니다. 결국 그곳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

한 것이라도, 사람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아 가는 것이
라 할지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가끔 뉴욕의 화려한 
도시 문화를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빌딩 숲속을 거
닐며 감탄을 하고 그 분위기를 만끽하기를 좋아하면서
도, 한편으로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유혹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이사리아 필리피
의 화려함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머무르실 집도 없으셨
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그네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렇지만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유혹
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고 믿
음을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께 

믿음을 둘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오늘은 연중 제21주일 8월 24일입니다. 어느새 8월

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늦여름으로 접어들어 아침 일
출도 확연하게 늦어지고 태양의 힘도 조금씩 수그러
져 90도가 넘는 날은 드물 듯합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 코로나바이러스로 쉽게 휴가를 떠나지도 못하
고 거의 갇히다시피 하여 심리적으로도 더 힘든 여름
입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
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교회의 미사를 통해서, 말
씀을 통해서 또는 이웃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어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는 여러분께 더 큰 주님
의 은총이 넘쳐흐르기를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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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회격리가 심화되기 전 올봄 우리 
본당 사업으로 소위 ‘중국집’으로 불리는 성당 옆 자리
에 ‘기도 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지
연되었던 공사를 이번에 시작합니다. 원래 안대로 다하
려면 적어도 1년은 걸리는 공사였는데 이번 코로나 사
태로 공사 여건이 불안정하여 1차 공사와 2차 공사로 나
눠서 시공하려고 합니다.  
 
  1차 공사는 일단 빈터를 정리하여 정원으로 만들어 우
리 공동체 식구들이 쉬고 기도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2차 공사는 ‘기도 뜰’ 조감도에 잘 나오듯이 팔
각정 형태의 종탑과 추념의 벽을 건설하는 것인데, 이는 
적어도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때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또 올봄처럼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모든 공사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
태로 공사비가 대폭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공사하는 여
건이 나빠지고 자잿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
지막으로 주일 헌금이 많이 하락하여 성당 재정 확보 차
원에서 큰 자금 사용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끝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안정되게 공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르면 내
년 중반기에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
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
리 본당도 경제적으로 운영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협
조와 기도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서로 
나누고 위로하며 함께 극복해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본당에 대한 열정과 사랑뿐만 아
니라 이웃 사랑 실천에도 적극 참여해주시어 감사드리
며, 이렇게 힘든 때에 많은 힘과 용기가 됨을 고백합니
다. 
 
  오늘의 복음은 카이사리아 필립비 지방에 방문한 예수
님과 베드로 등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카이사리
아 필립비 지망은 갈릴래아 호수 북부 헤드론 산의 남쪽 
자락에 위치한 도시로 로마가 헤로데 왕에게 통치를 맡
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헤르몬산의 만년설이 녹으며 흐르는 물이 
솟는 곳으로 요르단강의 수원중에 하나이고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다산의 그리스 신인 판신의 신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은 아직도 여러 신전의 잔재들이 존재합
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박해 때에는 유대의 박해를 피해 
많은 신자들이 이곳으로 숨어들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종교과 신전이 즐비한 도시의 한중간에서 베드로
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오 16: 15)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
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
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
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
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릴 것이다.” (16: 17-19) 
 
  베드로에게 교회의 수위권과 교회의 지상 권한을 수여 
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의 베드로의 고백은 카이사르 필립비에 숨어
든 신자들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의 
유혹과 박해의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초대 교회 
신자들의 용감한 고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
은 저승의 세력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교회의 권한을 줍
니다.  
 
  어느 자료를 찾다 보니 황석영의 소설 ‘어둠의 자식들’
에 나온다는 이런 구절을 찾았습니다. “배부른 놈들이나 
교회 찾지. 우리처럼 똥줄이 타 봐요, 아무 정신 없지” 이 
글을 읽으며 생각해봅니다. 정말 신앙은 배부른 놈의 들
의 심심풀이 놀이인가? 
 
  예수님은 배부른 자들을 배척한 적은 없으나 나누지 
못하는 부자에게는 나눔의 가치에 대해 교훈을 주었습
니다. 배고픈 이들뿐만 아니라 배부른 이들도 아파하고 
소외 받은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나의 멍에는 쉽
고 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배부른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들 모두가 모여 
좀 더 행복해지려 하느님께 귀의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
아가려 노력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이 들은 ‘서로 사
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격
려하며 삶의 고통을 이겨내고 희망을 발견하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교회의 권
한이며 힘입니다. 이 것이 오늘 우리 펜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주일이면 모여 함께 하느님
을 찬미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이 것이 아직 배고프지만 
십시일반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배부른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느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공유하며 하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
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하늘 나라의 열쇠를 갖고 
사람들을 매거나 풀 수도 있지만 풀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우리는 베드로 성인처럼 고백합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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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참례 장소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성당 안에 지정된 좌석이 다 찰 경우 사

제관 앞 임시 천막, 성당 친교실, 교육관 채플에

서 미사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 안에

서 라디오 FM 98.5 주파수를 통해 미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한 미사는 성당 

주변만 입니다.   

알 림 

연중 제21주일   

넷째 주일 (8월) 

세례 사진    

지난 8월 1일(토) 세례식 사진이 성당 사무실에 

있습니다. 세례자분은 사무실에서 사진을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장궤틀 사용금지  

성당 안에서 주중과 주일에 장궤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별헌금 

발열 검사  

성당에 들어오기전 발열 검사를 하여 100℉

(37.7℃)이상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특별헌금  

날짜 : 8월 23일(오늘)  

레바논의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레바논 크리스천들을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공동체 소식                                                                                                                   2020년 8월 23일 

미사 봉헌  

미사봉헌은 일주일 전에 해주시고,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봉헌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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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두가 참 힘듭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또는 사소한 이야기,  

답답한 마음을 나눌 분은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님 이메일  

spchrectory@gmail.com으로  

기도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는 StPaulQueens.org입니다. 

알 림 

본당 50년사 편찬위원회 소식  

50년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 본당 관련 사진, 
2. 본당 관련 비디오, 
3.  본당 관련 기념 될 만한 글이나 물건등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

원회에서 전산 작업 후 다시 연락을 취해서 소장

하고 계신 자료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우리의 정성  

 

  

  

  

  

  

Net TV를 통한 미사 시청  

미사 시간 : 매주 일요일 8 a.m.  

케이블30 : 롱아일랜드 옵티멈(Optimum)  

케이블48 : 버라이존 파이오스

케이블97 : 뉴욕시 스펙트럼(Spectrum)    

유튜브(YouTube) 미사  

유튜브(YouTube)를 통하여 주일날 어디서든 미

사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본당 유튜브 채널은 

“St Paul CHS 퀸즈성당”입니다.      

구독(subscribe)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subscribe)은 무료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개설 
본당 교우여러분들과의 더 가까운 소통과 본당 

소식의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기 위하여 오픈 채

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오픈채팅방 등록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에 있는 오픈 채팅을 클릭, 검색창에서 ‘성
바오로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를 검색 후 찾은 본

당 오픈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그룹 채팅 참여하

기를 클릭하여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팅방 참여 

방법에 문의가 있으신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 림 

       공동체 소식                                                                                                                 2020년  8월  23일 

미사 시간   

본당 50년사 

감사헌금  

유숙경 수산나 $3,000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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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헌금 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사참석 및 성당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온

라인 헌금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시거나 GiveCentral 
헌금 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문자메시지 이용—

   문자를 보내면 헌금 서비스 링크가 옵니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시고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문자는 대, 소문자 상관 없습니다.)  
(방법 2)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이용—저희 퀸즈성당은 GiveCentral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아래 링크로 퀸즈성당의 헌금사이트로 들어가서 원하시는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성당  

   홈페이지에도 헌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방법 3) 체크를 성당 사무실로 보내기—카드 페이 혹은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우신 분은 체크를  

    사무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Check Payable to: St. Paul Church 주소: 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온라인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가이드 
 

1.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로 퀸즈성

당 헌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링크가 안될 때는 give-
central 홈페이지 https://www.givecentral.org 에서 우측 

상단의 [FIND YOUR CHARITY] 오렌지버튼을 클릭합

니다. 찾기 박스에 zip code 11354 를 입력하면 St. Paul 
Chong Ha Sang Parish 헌금페이지가 나옵니다. 

2. 퀸즈성당 헌금페이지의 첫화면입니다. [View More]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헌금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헌금 서비스 안내                                                                                                2020년  8월  23일 

온라인 문자메세지 헌금 가이드  

1.  새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2. 헌금페이지 링크가 들어오면 클릭합니다.  
3. 퀸즈성당의 헌금 페이지가 열리면 필요한 정보를 정

확하게 입력합니다.  
4. 비공개를 원하시면 
Hide my name from 
everyone but the organ-
izer 박스에 체크해  주

세요. 이 박스에 체크

를 하지 않으면 내 이

름이 공개됩니다.  

        [Ongoing 을 선택했을 때]    [Custom 을 선택했을 때] 



3. 원하시는 헌금서비스를 클릭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입

력합니다. [Add More]를 클릭하여 다른 헌금서비스를 추

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헌금서비스를 모두 선택하

셨으면 [Add to my Gift Basket]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

니다.  
 • Amount 금액  

 • First Payment Date 날짜 (시작하는 날짜)   
 • Frequency 빈도 (One time 일회, Weekly 매주, Bi- 
weekly 격주, Monthly 매달, Quarterly 1 년에 4 번, 
Semi-annually 1 년에 2 번, Annually 1 년에 한번)  

 • End Date Type 종료일 방법 자동으로 계속하고 

싶을 땐 ongoing 을 클릭. 날짜를 설정하고 싶을 

때는 custom 을 클릭하여 Final Payment Date 종료

일을 설정한다.  
* one time 일회 지급을 선택하시면 종료일은 상관

없습니다.  
 

 
 
 
 
 
 
 
 
 
 
 
 
 
 
 
 
 
 
 
4. [Checkout] 버튼을 누르면 My Gift Basket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5. My Gift Basket 페이지에서 헌금 내역을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헌금을 추가하고 싶으면 [Add 

More Gifts]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시고, [continue] 버튼을 

눌러 결제를 합니다.  

6. GiveCental 에 이미 회원 등록을 하셨으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새로 회원등록을 하시려면 [Complete Profile] 버튼

을 눌러 회원등록 페이지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입합니

다. 회원등록을 하시면 기입한 정보가 저장되어 다음 방

문시 다시 기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Guest]로 

결제 하시면 기입하신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7. 회원 등록을 하시면 상단의 MY ACCOUNT 에서 내 개인

정보, 헌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나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성당 사무실로 문의 사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헌금 서비스 안내                                                                          2020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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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Hours 

4th Sunday in August 

By Fr. Joseph Veneroso, M.M.  

Live Like Christ Is Lord 
<Twenty-First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August 23, 2020 

By Fr. Joseph Veneroso, M.M.  

   The apostles didn’t go to Sunday school, at least not in the way we teach today. They probably 
learned about God, scripture and the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by attending synagogue on Saturday 
and listening to the teachings and preaching of the rabbis. That is, until they became disciples of Rab-
bi Jesus of Nazareth. Then it became a full-time job. Students study lessons; disciples study their mas-
ter. Students go to school, then go home. Disciples lived with their master so they could observe eve-
rything he did and said, but especially how he treated others. After two years of such in-person train-
ing, it was only natural for Jesus to want to test what his disciples have learned. “Who do people say 
that I am?” is a survey; “Who do YOU say that I am?” is a pop quiz. 
 
   Simon gives the right answer, not from what he studied but from what he came to believe by observ-
ing Jesus.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As a reward, Jesus changed his name to Pe-
ter, for it was upon this rock that Christ would build his church. We come to this moment of faith with 
the advantage of already knowing who Christ is. But that’s the easy part. We have to live in such a 
way that people will know we are Christians without even asking us. People can guess you are Korean 
if they see you bowing to one another. People can tell who’s Italian by watching us use our hands 
when we talk. But people will know who Christ is for us when we help the poor, defend victims of 
injustice, feed the hungry, clothe the naked, and lift up the oppressed. By our actions and the way we 
treat others, may we give our answer to the question who Jesus is to us. 

Announcements                                                                                     

21st Sunday in Ordinary Time  
 

Who is the Son on man?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Elijah,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peter 
recognize Jesus a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The reign of God is a dynamic event. God exer-
cises saving power among humanity in a new way. 
When God’s presence and action are made visible in 
unconditional love and compassion for others, the 
reign of God is realized.  

Prohibi on of Use of Kneeler 
Inside the church, you can NOT use the kneeler in the 
mass, or when you pray. Please cooperate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all.   

Temperature Check  
Before entering the church for the mass, a temperature 
check is conducted, and if it is over 100℉, access is 
re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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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Office Hours  
Mon-Fri : 9 a.m. - 5 p.m.  
Saturday : 9 a.m. - 9 p.m. 
Sunday :   8 a.m. - 6 p.m.   

Special Collec on 
Date : August 23rd (Today)  
There is a special collection to help Lebanese Chris-
tians who were affected by the explosion of Beirut in 
Lebanon.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1st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23, 2020 (Year A)  No. 2488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Isaiah    
   Isaiah 22:19-23 (121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11:33-36 
Communion Antiphon 
   

 

  
 

◎ Lord, hear our prayer.

◎

◎

◎

◎

◎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